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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군의 대공 및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 발행기관: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저    자: Louis Bearn, Nick Childs 

▶ 일    자: 2023년 12월 4일 

▶ 개    요   

점점 더 강력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각국 해군의 

해상 대공 방어체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국가 

활동세력 사이에서 더욱 빨라지고 향상된 성능의 대함 및 대지 순항-탄도 

미사일에 대한 해군 방어력이 요구되고 있음. 더욱이, 최근의 분쟁들은 

기존의 해상 대공방어를 무력화할 수 있을 정도의 작고 감지가 어려운 

무인비행기(UAV)와 직격탄에 집중하는 추세임. 

원문 링크 클릭 

 

2. 북한의 계속된 러시아 군수지원을 나타내는 나진항 활동 

▶ 발행기관: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저    자: Joseph S. Bermudez Jr., Victor Cha and Jennifer Jun 

▶ 일    자: 2023년 12월 8일 

▶ 개    요   

지난 2개월여의 기간동안 촬영된 위성사진 분석자료에 따르면 나진항에서 

상당한 운수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나진항이 북한의 러시아 

군수지원에 활용되었다는 백악관 확인내용을 감안할 때, 최근에 포착된 

자료는 이러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냄. 군수지원에 가담했던 

러시아 선박 또한 최소 두 번 이상 나진항에 다시 나타났으며, 코로나 시기 

이전에도 보이지 않던 활발한 운송 활동이 포착됨. 이러한 운수활동은 

북한과 러시아간 무기협력 증가의 우려를 야기하고 있으며, 여러 UN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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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iss.org/online-analysis/military-balance/2023/12/navies-raise-their-air-and-missile-defence-game/
https://beyondparallel.csis.org/activity-at-najin-points-to-continued-dprk-russia-arms-trans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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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흑해지역에서의 중국과 러시아: ‘팍스시니카’를 향한 것인가? 

▶ 발행기관: Center for Maritime Strategy 

▶ 저    자: Thea Dunlevie 

▶ 일    자: 2023년 12월 5일 

▶ 개    요   

중국은 더욱 안정된 흑해지역을 바라는 만큼, 러시아의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지역적, 해양적으로 중국의 이해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 이는 흑해지역 내 영향력과 관련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갈등을 보여줌.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흑해지역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고, 또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음. 반면, 

중국은 정치-경제적 야욕을 드러내며 흑해를 포함해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영토였던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4. 중국의 남중국해 주장, 필리핀을 자극하다 

▶ 발행기관: GIS Reports 

▶ 저    자: Prashanth Parameswaran 

▶ 일    자: 2023년 12월 4일 

▶ 개    요   

아시아 지역 해상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세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나아가 미중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음. 하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양국의 관계로, 두 나라는 이미 그동안 많은 갈등이 

있어왔음.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초기 친중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필리핀 어선과 군을 계속해서 괴롭혔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가 대통령직을 이어받은 지금도 상황은 진전되지 않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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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https://centerformaritimestrategy.org/publications/china-and-russia-in-the-black-sea-region-moving-towards-pax-sinica/
https://www.gisreportsonline.com/r/beijing-south-china-sea/

